
우루과이 라운드의 R&D 보조금 조항과 기술 개발 지원 정책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둔켈 초안의 연구개발 보조금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이루

어지고 있다.  

둔켈 초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지원 비율은 제한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프로그램 예산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초 산업 기술의 경우 50% 이하 그리고 응용 산업 기술의 경우에는 25%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이 GATT의 원칙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부를

미리 GATT의 보조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다.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이러한 조항이 지니고 있는 문

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 지원의 비율을 25%, 50%로 제한한 조항은 현재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 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기술 재투자

프로젝트(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 SEMATECH, 클린카 이니셔티브(Clean Car Initiative), 연방 정부로부

터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

은 응용 기술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둔켈 초안이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그 지원 비율은 25%로 낮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자본력은 취약하지만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 비율이 25%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매칭

펀드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GATT의 보조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다른 나라들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미국의 민간 업체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한

다.  

셋째, 미국의 보조금 지원은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그랜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 정도 및 그 과정에 대

한 파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세금 감면이나 기타 투명치 않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액수

제한 규정에 쉽게 저촉될 것이다.  

넷째, 기초 기술과 응용 기술이라는 구분은 구태의연한 것이고, 그 구분도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GATT 내어서 정부

가 지원하는 개별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것이 기초 기술에 속하는지 아니면 응용 기술에 속하는지

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어 왔던 국방 부문도 더 이상 보호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민군 겸용 기

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GATT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기술 정책 옹호론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미국에게 여러 이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하면서도

협상을 담당했던 무역 관련 부문의 인사들이 미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가져오는 효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최종 조인된 조항에서는 기초 기술은 75%, 응용 기술은 50%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조정되

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활동에 대해 보조금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조항은 통과되었다.】  

* Source: New Technology Week, 12/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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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새로운 국가과학기술회의 설치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주 클린턴 대통령은 과학, 우주, 기술을 통합 조정하는 내각 수준의 국가과학기술회의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11월 23일의 명령은 국가우주회의(National Space Council), 국가핵심재료회의(National Critical Materials

Council)와 함께 NSTC에 흡수·병합될 연방 과학·엔지니어링·기술조정위원회(FCCSET)에 대한 각가지 추측에 종지

부를 찍게 하였다. 백악관은 Rick Boucher 대표가 유사한 회의(council) 설립을 주장하는 법안(H. R. 3476)을 소개

한지 일주일만에 발표된 것이다.  

새로운 회의(council)는 FCCSET 보다 2개 늘어난 9개의 연구개발조정위원회를 두게 되며, 그 곳에서는 국가 목표 달

성을 위한 예산 권고와 통합된 연구개발 전략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성명서는 밝혔다.  

위원회들(committees)에 대한 새로운 정비는 FCCSET에서 NSTC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확장을 의미한다; 민간 산업 기

술 R&D; 기초 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 정보 통신 R&D; 환경 및 천연 자원 연구; 교육 훈련 R&D; 건강· 안전 및

식량 R&D; 운송 R&D; 국가 안전 보장 R&D; 국제 과학·공학·기술 R&D.  

FCCSET의 위원회로는 산업 및 기술위원회, 물리·수학·공학 및 과학위원회, 지구 및 환경자원위원회, 교육 및 인적

자원위원회, 생활 과학 및 건강위원회, 식량, 삼림 및 농업연구위원회, 국제 과학기술위원회가 있다.  

FCCSET 산하의 선진 재료 및 가공 이니셔티브와 선진 제조 기술 이니셔티브는 산업 및 기술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

리고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 이니셔티브는 물리, 수학, 공학 및 과학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지구 변화 연구 프로그

램은 지구 및 환경연구위원회 산하에, 생물 공학 연구 이니셔티브는 생활 과학 및 건강위원회 산하에, 그리고 과학

수학, 공학 및 기술 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 및 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속해 있다.  

상무성의 한 소식통은 지난 주, 재료와 생물 공학은 선진 제조 기술 이니셔티브의 일원이 되거나 사라질지도 모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선진 제조 기술 이니셔티브는 민간 산업 기술 연구개발 위원회의 후원을 받을 것이다. 고성

능 컴퓨팅 및 통신 이니셔티브(HPCCI)는 아마 정보통신연구개발위원회에 속하게 될 것이며, 지구 변화 이니셔티브는

환경 및 천연자원연구위원회에, 과학, 수학, 공학, 기술 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 훈련 연구개발위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회의(Council)의 의장은 FCCSET가 대부분이 부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NSTC 의장는 OSTP 국장, NASA 국장, 과학 재단 국장, 환경 보호 국장, 예산 관리 국장, 그리고 국가안전회의, 국가

경제회의, 국내 정책 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통상, 국방, 에너지, 건강 위생, 내무, 그리고 국무의 장관과 같은 급의

멤버가 될 것이다.  

NSTC의 주요 기능은 각 기관간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조정하고,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안건을 통합, 이행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또 NSTC는 더 나아가서 국제 과학기술 협력도 책임지게 될 것이다. 클린턴은 NSTC가 맡

게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연구개발에서 지출되는 연방 지출에 대한 철저한 검토일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밝

혔다. NSTC는 정보 기술에서부터 건강 연구에 이르기까지, 또 수송 업무 증진에서부터 기초 연구 강화와 국제 과학

기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정·통합된 연구개발 예산 권고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NSTC의 권고는 기관의 임무 보다는 폭넓은 국가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NSTC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모든 연방 기관의 노력을 조정하고, 소위 클린 카 이니셔티브(Clean Car

Initiative)라고 불리우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를 감독하기 위하여 OMB와 함께 일할 것으로 규정

하였다.  

같은 날, 대통령은 6월에 명령이 소멸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에 대하여 대통령과 NSTC를 위하여 민간 부문의 자문 그룹으로서 봉사하도록 복귀시켰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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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CAST에 산업계, 교육계, 연구 기관, 비정부 조직, 기타 등으로부터 15명의 탁월한 인재를 임명하였다. 대통령에

의하면, OSTP 국장과 민간 부문에서 임명된 사람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PCAST는 국가 과학기술 목표를 위한 연방 투

자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Source: New Technology Week, 11/29(1993)  

공화당 Boucher 의원, 과학기술 정책 법안 제출  

백악관은 연방 과학·엔지니어링·기술조정위원회(FCCSET)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회의(NSTC)의 설립에 대하

여 수개월 동안 논의해 왔다. 지금 공화당의 Rick Boucher(D-Va.) 대표는 법률 제정(H. R. 3476)을 위해 행동을 개

시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백악관으로부터도 말없는 갈채를 받고 있다.  

1993년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조직·우선법은 행정부에 대해 조금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그 법안은 행정부 관료들

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권한을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주게 될 것이다.  

특히 Boucher는 OSTP에게 고문 자격을 주기를 바라며 정부 지원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예산 결정에

대해 OSTP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OMB에 요구하였다. 의회 과학소위원회의 의장인 Boucher는 의회 과학, 우주, 기

술위원회 의장인 George Brown(D-Calif.)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소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Sherwood

Boehlert(R-N. Y.)는 그 법안을 공동 발기하였다.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어떤 행정부 관리는 OMB가 연구개발국의 최종 예산에 대해 OSTP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는 Boucher 법안의 요구는 오늘날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OSTP에게 고문

자격을 주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악관은 좀 더 완만한 변화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FCCSET 제거와 NS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표면상으

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없애고, 핵심 기술 조사 기관(Critical Technology Institute)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었다.  

Boucher 법안은 행정부를 완전히 놀라게 하지는 못했다. Boucher 측근들은 지난 여름부터 행정 기관과 초안을 교환

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정부가 Boucher의 계획에 대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상에서 나

타난 의견 불일치 부분이 있다. 다음 공청회는 내년 초에 갖기로 예정되어 있다.  

Boucher 측근들은, 조항이 국가성과검토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와 카네기 위원회(Carnegie Commission)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안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률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Boucher의 계획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 백악관 측근들은 "그 위원회들은 더욱 강한 과학기술 정책을 요구하는 대통령 교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oucher의 법안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1) 대통령의 과학기술 목표가 행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와, 2)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의 각 기관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OSTP

국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충고를 제공하는 대외적인 상설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핵심 기술 평가단(Critical Technologies Assessment Panel)을 대신하는 국가 과학기술 평가단(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ies Assessment Panel)을 만들어야 하며, 중요 기술 연구소를 "과학기술정책연구소(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 권한은 국가 과학재단에서 OSTP로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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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New Technology Week, 11/22(1993)  

미국 기업의 내년도 연구개발비 대폭 축소 전망  

산업연구소(Industrial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는 급속

도로 줄어들고 있다한다. IRI의 10년 주기의 연구개발 동향 예측에 참여한 158개 기업의 약 33%가 1994년의 연구개

발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사된 기업의 28%가 1993년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는 1992년과는 중대한 차이점 있는 것으로 시

사된다. 그것은 놀랄만한 수치인 19%를 삭감했던 지난 1991년 이래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들이

계획을 급회전시킨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서 연구개발비 삭감이 최후의 수단이

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IRI의 Research On-Research 위원회 의장이며 Eastman Chemical Co.의 개발 담당 부사장인

Gary McGraw는 말하였다.  

McGraw는 연구개발비 공동삭감에 대한 성실한 해명도 없고, 그러한 경향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지도 모른다는데 대한

어떠한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떤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축소 실행의 추세는 1994년에 연구개발비 지출 인상 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숫자와 같은 다른 지표에도 반영되었다. 조사된 기업의 18%정도는 과거 2년 동안에 각각 24%을 인상했던 것과 비교

해서 내년도의 연구개발 자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지원 축소는 역시 자본적 지출 계획 때문일 것이다. 응답자의 약 41%가 1994년에

경비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년도의 조사에서도, 조사된 기업의 36%는 자본적 지출을 삭감할 것이며

그 규모는 1992년와 같은 34%로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본적 지출을 증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994

년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과 비슷한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비 삭감이 현저한 영역은 기초 연구 부문이다. 1년 전에는 31%가 1993년에 대하여 지출 축소를 계획

했었다고 말했던 것에 반해, 이번에 조사된 기업은 약 39%가 1994년에 기초 연구 부문에서 그들의 노력을 감소시키

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994년에 대한 기초 부문 연구개발에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993년의 11% 보다

는 높지만 그 전년도의 14% 보다는 낮은 13% 정도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축소 노력은 연구개발 스텝에 대한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 기업의 90%는 1993년과

비교해서 1994년에는 스텝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전해에는 조사 기업

의 84%가 이와 같은 예측을 한 바 있다.  

신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한 전망으로서, 지난해에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10%가 고용을 늘

리려고 했던데 비해 1994년에는 겨우 5%에 불과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약 40%는 신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고용을 축

소하려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자꾸 약화되는데 대한 충격으로 인해 미국은 Research Park들을 확대할 것이다. 조사 기업

의 29%는 연구 그랜트 자금과 대학과의 연구 계약에 대한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전에 실시했던 2번의 IRI 조사에

서도 조사 기업의 각각 24% 및 23%가 그러한 활동에 대한 자금 축소를 나타낸 바 있다.  

계속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는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다. 조사 기업의 55%는 최고 경영자에게 제품 개발 이슈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에

주의를 덜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기업의 비율은 3년 전의 43%에서 42%로 조금 떨어졌다.  

연구개발비 지출 축소에 대한 보상(상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연구 동맹을 맺거나 조인트 벤처에 의해 투자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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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조사 기업의 단지 4%만이 연구 동맹으로의 참여를 줄일 예정이라고 대답하였을 뿐

48%는 그러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RI의 조사에 참여한 158개 기업은 항공, 우주, 제약, 전자, 재료, 화학, 에너지, 목재,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는 11

개 산업 그룹을 대표한다. 연구개발 지출을 가장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1차 재료 부문(-3.39%), 석유

및 에너지 부문(-4.57%), 그리고 항공 및 운송(-2.35%) 부문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93년 보다 1994년의

연구개발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그룹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보호 제품(+5.64%), 건축 및

목재 제품(+3.97%), 조립(가공) 재료(+2.08%), 그리고 제약(+2.05%).  

*Source: New Technology Week, 12/6(1993)  

* 미국편 담당 : 朴 敬 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 동향 :유럽  

European Commission's "Happy New Year":  

'94년 과학예산 대폭 增額에 성공  

'93년의 성탄절 선물로 EC 집행위원회는 내년 중 사상 유례가 없는 큰 규모의 과학 예산을 양손에 거머쥐게 된다

12월의 둘째 주에 브뤼셀에 모였던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제4차

Framework Programme-에 120억 Ecus의 과학 예산을 할당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아울러 1998년까지 지속될 이 프로그

램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1996년 중에 약 10억 Ecus의 예산을 추기로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액수는 원래 EC 집행위원회가 희망했던 수준을 거의 웃도는 규모라는 점에서, 집행위원들은 뿌듯한 마음

으로 새해를 맞게 된 것처럼 보인다. 당초 영국, 프랑스, 독일 3개 국의 과학담당 장관들은 제4차 Framework

Programme의 예산을 110억 Ecus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희망했었으나, 브뤼셀 정상 회담 이후 그와 같은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  

특히 지난 번 제3차 Framework Programme에 배정되었던 과학 예산의 규모가 불과 66억 Ecus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점

을 상기한다면, 이번 예산 증액의 규모는 EC 집행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라고 평가된다. 물론 제4차 Framework Programme에는 그 이전의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옛 동유럽 국가들이 과학자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같이 새롭게 추가

된 활동을 감안한다면 이번 과학 예산의 실제 증가 폭은 약 1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물론 이 같은 예산이 실제 운용될 수 있게끔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인준

과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럽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난 해 조인된 마스트리히

트 조약에 의해 보다 복잡한 절차와 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파이를

실제로 맛보게 될 때까지는 아직 다소의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또 하나의 성탄절 선물로 유럽의 산업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EUREKA-이 새 회원국을 맞아들여 확장된다는 사

실 또한 EC 집행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는 EUREKA 프로그램이 유럽 내에

위치한 이른바 역내 국가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새롭게 참가하게 된 이스라엘은 비유럽 국가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EUREKA 가입이 단순히 회원국 숫자의 증가라는 산술적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C가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몸짓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

다는 점 때문이다.  

* Source: New Scientist, 12/18(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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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 예산의 明暗:  

OST의 예산은 현상 유지, 타 부서 예산은 삭감  

  

향후 3년 동안에 걸쳐 실행될 예정인 과학 예산의 규모를 두고 영국의 과학기술계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12월의

첫째 주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성(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이 앞으로 2년

간에 걸쳐 연구심의회(research councils)에 배정할 예산의 규모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약 10억 파

운드-을 계속 유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표> 참조). 재무성은 예산 내역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건, 교육, 직업

훈련 및 치안 활동과 함께 「과학」에도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게 두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 부문 전 분야에 걸쳐 예산 감축의 파도가 거센 가운데 유독 과학 예산만은 삭감의 칼을 맞지 않게 된 결과를

놓고, 연구심의회들은 앞다투어 안도감을 표현하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William Waldegrave 과학 장관도 지난

5월「백서」에서 공언했던 약속-연구심의회에 배정되는 예산을 한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을 지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성(OST)을 제외한 다른 부서들의 내년 예산 추이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같은 낙관적 견해

는 금방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미 농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이 내

년도의 연구 예산을 금년보다 약6%-금액으로는 8백만 파운드-삭감한 1억 2,500만 파운드로 책정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다른 정부 부서들 역시 새해를 맞는대로 앞다투어 연구 예산의 삭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

통적으로 신기술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무역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또 하나의 어두운 소식으로는 영국 정부의 공공 예산 감축 방침 때문에 대학의 연구자들이 학생과 조교의 증원

길이 막혀 큰 애로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 가지 위안삼을 수 있는 일은 내년 중 대학에 배당

될 정부 보조금의 전체 규모가 약 6.7% 증가했는데, 교육성은 이 증가분 전액을「교육」분야가 아닌「연구」분야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표> OST 연구 예산의 전망(단위: 백만 파운드)  

 

* Source: New Scientist, 12/11(1993)  

영국 과학기술계의 Brain Drain 현상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와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의 think-tank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공학정책연구단(Science and Engineering Policy Studies Unit)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영국

과학기술계의 골칫거리였던 Brain Drain 현상이 최근 들어 뚜렷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84년∼'92년의 기간 동안 연구 인력으로서 영국을 떠난 숫자와 영국을 들어온 숫자를 비교해 본 결과 놀랍게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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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SEPSU는 영국 내의 각종 연구 그룹 책임자 325명과 대학의 학과장 218명에게 설문서를 보냈는데, 그중 317명이 설문

에 응답했다. 이들의 답변에 따르면 위의 조사 기간 동안 영국을 떠난 과학자와 공학자는 447명에 달한 반면 상대적

으로 영국에서 직장을 구한 인력은 이를 약간 상회하는 46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144명은 영국 출신으로서

모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를 '87년에 수행되었던 같은 목적의 연구와 비교해 보

면 영국을 떠나는 인력의 수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 연구를 담당한 책임자

Mike Ringe의 견해이다. 즉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인력과 들어오는 인력 양자간에 뚜렷한

'質的 不均衡'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영국을 떠나는 연구 인력들이 대부분 가

장 우수한 능력과 왕성한 의욕을 가진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거로서, 영국에서 태어난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원 중 '92년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60년에는 이 비율이 13%에 불과했다. 이와 아

울러 왕립학회의 신입 회원이 선출될 당시에 그 당사자가 영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영국을 떠나는 이유를 외국에서 보다 나은 경력 및 연구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

라고 답변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과학자의 보수 및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점도 자주 언급된다. 상대적으로 다시 영

국으로 돌아온 인력 중에 높은 보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개인적 이유나 혹

은 영국 문화에의 향수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즉 이들은 영국이 현재의 지도자급

연구 인력은 물론 장래를 짊어질 예비 지도자급 인력들마저도 외국에 모두 빼앗기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는 곧바

로 국가의 잠재력 고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단순히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Source: New Scientist, 11/20(1993)  

EC의「환경 협정」비준은 가능할 것인가?:  

회원국들간의 異見 심각  

'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세계환경회의」에서 EC 회원국들은 오는 2000년까지 EC 전체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제한하자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EC「환경 협정(Climate Convention)」을 공동으로 비준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번 주에는 12개 EC 회원국의 환경 장관(Environment Minister)들이 브뤼셀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회원국 상호간의 견해 차가 워낙 커서 자칫하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모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EC 회원국들은 국가별 경제력의 정도에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의 빈부 차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 수준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고통 분담(burden sharing)」의 원칙을 구상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당연히 스페인이나 포르투칼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들에 적용

될 규제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은 自國

의 산업화가 많이 뒤져있다는 점을 내세워 2000년까지 현재보다 25% 증가된 배출 기준을 허용해 줄 것을 고집함으로

써, 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 같은 와중에서 영국이 마침내 대열에서 이탈해 버렸다. 영국은 12월 초 독자적으로 협정 비준 및 이산화탄소 배

출량의 규제 기준을 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동안 논의되던「고통 분담」의 원칙은 깨져

버렸다. 아직도 몇몇 국가들은 이 원칙에 따른 공동 보조 회생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식어버린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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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EC 집행위원회 Jacques Delors 위원장이「환경협정」에 제동을 거는 제안을 들고 나왔

다. Delors는 지난 주 "Growth,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라는 야심적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고용 증대를 위

해서는 교통, 에너지, 정보 infrastructure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99년까지 유럽은 교통 분야에만 모두 2200억 Ecus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투자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교통량의 증가 및 에너지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도 자동차, 특히 교통량의 증가는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작년 리우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은 거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분위가 브

뤼셀 안팎을 압도하고 있다.  

* Source: New Scientist, 12/18(1993)  

* 유럽편 담당: 金 基 國(동향분석연구실)  

해외 동향 : 일본  

일본, 클린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자동차 개발에 노력  

지구 환경 문제가 21세기를 향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때, 클린 에너지의 하나인 水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자동차의 세계에서도 현재의 주류인 100년의 역사를 가진 化石燃料系 에너지에 대신하는 클린 에너지차의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수소의 제조 및 활용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캐나다 외에

도, 독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소 자동차의 試作車를 6∼7년 전에 완성시킨 바 있다.  

일본의 자동차업계에서는 마쓰다가 4년 전부터 수소 자동차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마쓰다는 2년전의 동경 모터쇼

에 처음으로 수소 자동차의 컨셉트 카를 출전시켰는데, 지난 11월 5일까지 幕張(千葉縣)에서 열린 금년의 동경 모터

쇼에서는「로드스타」라는 차에 수소 에너지 장치를 탑재하여 출전시켰다.  

수소는 공기중에 무진장 존재하며, 태워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클린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수소의 난점은

저장이 어렵다는 것과, 또 가솔린에 비해 연소속도가 빨라 엷은 혼합 비율에서도 연소되기 쉬워 취급이 어렵고 위험

하다는 것이다.  

마쓰다는 水素吸藏合金과 同社의 독자적인 로터리 엔진(RE)으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수소흡장합금은

말하자면 저장탱크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는 커다란 금속원자 속에 침입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

질을 이용하여 수소를 다량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소 흡장 합금이다.  

마쓰다는 약 10년 전부터 수소 흡장 합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디젤 엔진의 발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겨냥하여 수소 흡장시의 발열 작용의 이용에 착안하였던 것인데, 도중에 갑자기 수소 자동차에 대한 고찰을 목

표로 하기로 하였다 한다.  

수소는 대단히 연소되기 쉽기 때문에 레시프로 엔진에서는 이상 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이에 대해 로터리 엔진에서

는 저온의 吸氣室과 고온의 연소실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수소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着火하는 현상을 생기게 하는 일

이 없어, 양호한 연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클린 에너지를 사용한 차로서는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오히려 수소 자동차보다도 개발, 실용화에

선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쓰다에 의하면 수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우수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최대 속도는 100∼130Km/h인데 비해 수소 자동차는 150 Km/h 이상이 가능하고, 양산화가 가능

하다면 가솔린차의 1.5배 정도까지 코스트 다운이 가능하여 전기 자동차 보다도 저코스트이며, 가속력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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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점으로는, 현재는 전기 자동차에 비해 수소 연료의 공급 체제 등 인프라가 약한 것을 들 수 있는데, 통산성

공업기술원에서는 수소 에너지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WENET(수소 이용 국제 클린 에너지 시스템 기술) 구상

을 발표하고 있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업계 및 관계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수소 자

동차의 실용화는 20∼30년 이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쓰다는 올 겨울부터 新日鐵의 廣畑 공장 내에서 수소 자동차에 대한 주행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철소에서

코크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행 테스트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서의

주행 테스트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운수성의 인기가 필요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클린 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수소의 제조 및 활용에 대한 협력

기운이 강해지고 있지만, 수소 자동차의 상품화에는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Source: 週刊東洋經濟, 11/20(1993)  

일본의 여성 연구자 현황 조사 결과, 공학계 진출이 두드러져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향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일본에서도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여

성 참가가 촉진되도록 법적인 정비가 꾀해지고 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여성

참가의 一例로서 자연과학계 여성 연구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하였다.  

1992년의 연구자 52만 명 중 여성 연구자는 31,000명, 여성 비율은 5.9%로, 같은 전문 직업인 의사나 교사와 비교할

때 연구 분야에는 아직 여성이 적다. 전체 연구자의 전공은 공학계가 반수를 차지한데 비해, 여성은 보건계가 반수

를 차지하였다. 여성 비율은 보건계가 16.4%로 가장 높고, 공학계가 1.4%로 가장 낮다. 연구자의 공급원인 대학 입

학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생물계, 화학계에 여성이 많다.  

그러나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연구자수는 2.5배로, 여성 비율은 4.1%에서 5.9%로 상승하

고 있다. 특히 공학계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여성 연구자수는 4.8배에, 여성 비율은 0.6%에서 1.4%가 되었다. 대학

입학자도 공학계의 신장이 현저하다. 대학 이공계학부에 대한 지원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1988년부터 나타났지만, 여

성은 그러한 경향은 볼 수 없고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공별 연구자에 대한 여성 비율과 과거 20년간의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여성 비율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즉, 대학으로의 여성 진출이 추진되면 여성 연구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전공에 따라 달라

최근 급속하게 여성이 진출한 공학계에서는 兩者가 거의 비슷한데 대해 이전부터 여성이 진출하고 있는 약학, 생물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여성비율이 졸업자에 대한 여성 비율 보다 적다. 이것은 육아 등에 따른 퇴

직자, 다른 직종으로의 지향 정도, 채용자측의 자세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연구자 자신은 연구 업무는 창조적으로서 매력적인 일이며,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성과가 공평하게 평가

된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육아는 일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지원이나 보육원에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구직은 성과가 어느 정도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육아 등에 의해 연구 시간이 제약되는 것은 불리한 경우도 있지

만, 플렉스 타임 제도와 자기 형편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근무하기 쉬운 여건도 점차 정비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업무는 능력 발휘의 기회를 바라는 여성에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는 직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Source: 科學技術ジャ-ナル, 11월 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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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 태양광 발전 본격 실용화  

통산성은 태양광 발전의 본격 실용화를 겨냥하여, 공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薄型多結晶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

트를 재검토하여 제조 비용을 96년까지 3년 동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인 1와트당 300엔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내년 1월에 열리는 산업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부회 태양에너지분과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되어 기본 계획을

책정한다. 동시에 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화할 것이다. 양산 효과에 의한 코스트

半減과 더불어 2000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제조 비용을 1/4로 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절약,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기대되고 있지만, 제조 비용이 엄청나 보급에 지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

시스템의 요점이 되는 태양 전지의 저코스트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공업기술원은 뉴 선샤인 계획으로 태양 전지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74년 시작 당시에 1와트당 20,000∼30,000

만 엔이었던 제조 비용을 600엔 가까이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다. 종래에는 2000년에는 200엔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것을 96년까지 3년 동안 300엔 이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다결정 태양 전

지의 기술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일단락 시킬 생각이다. 한편, 양산화에 의한 제조 비용 저감을 꾀하기 위해 태양

광 발전의 보급 촉진책도 적극적으로 펴기로 하였다. 이미 내년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주택 1,000호에 비용의

1/3을 보조하는「1,000루프 계획」을 내세워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7만 호 정도에 보급시킴으로

써 비용을 半減시킬 방침이다.  

주택에 필요한 3㎾ 정도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현재 인버터 등 부속 설비를 합해 약 600만 엔이 든다. 기술 개발

과 양산 효과로 이것을 1/4까지 인하시킴으로써 실용화를 촉진하려 한다.  

정부의「장기 에너지 수급 재검토」에서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의 비율을 2000년

에는 3.0%(89년도 1.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

에너지조사회(통산성 장관 자문 기관) 석유대체에너지부회에서 타개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10일로 예정된 중간 보고

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의 가속화와 보급 시책의 확충을 제언할 예정이다.  

* Source: 日本工業新聞, 12/9(1993)  

일본, 기업의 환경 보호 대책 급추진  

통산성이 환경 문제에 대한 자주 행동 계획(Voluntary Plan)을 책정한 316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는 대기업의 대다수가 경영 이념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약60%의 기업

은 환경감독제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약 40%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리사이클 대책 등으

로 구체적인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년 5월의 환경 관리·감사 제도의 국제 표준

화에 대비하여, 일본 기업이 급속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에 관한 자주 행동 계획은 작년 10월, 에너지 절약·리사이클 지원법 제정에 따라 통산성이 주요 87개 업계 단

체를 통하여 책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의 분석 결과는 금년 11월 말까지 파악한 대기업 316개 사의 계획 책정 상

황 조사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매상고 베이스로 일본 제조업의 약 40%, 중소기업을 제외한 약 80%에 상당하는 것이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 모두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환경

문제 담당 임원과 환경 문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또 약 60%의 기업이 이들 환경 보호 활

동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기기 업계의 기업은 해외 생산 거점에

서도 환경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제조업의 약 40%가 에너지 사용량을 2000년까지 90년 대비 10% 이상을 삭감한다는 에너지 절약 목표치와 최종 폐기

물의 발생량을 95년까지 90년 대비 50% 삭감한다는 등의 자원 절약·리사이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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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의 약 75%의 기업이 환경 부하가 적은 제품의 도입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까지 해외에 3만 헥타르를 식목한다」는 목표를 내건 제지 회사도 있는 등 해외에서의 환경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

다.  

현재 이러한 환경 관리·감사 제도를 중요한 경영 관리 기법으로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통일 규격

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이 될 염려도 일부 기업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의 분석 결과는 환경

문제에 뒤쳐진 기업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 Source: 日本工業新聞, 12/10(1993)  

* 일본편 담당 朴 敬 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 동향 : 북방  

중국의 국가공학연구센터(State Engineering Reserch Centers; SERC) 활성화 

중국의 SERC 설립은 8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구조 개혁과 발전 방안의 주요 항목이다. 즉 과

학기술이 국가의 주요 생산력으로 작용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의 하나로서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계에 SERC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매년 3만 건 정도의 과학기술성과가 정부에 의해 공

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SERC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991년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는 1차로 30개의 SERC를 확정했고, 92년에 9개의 SERC의 설립을 승인하였다(표 참조). 

SERC의 분야별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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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에 시작된 SERC들은 현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자: SERC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은행여신, SERC를 책임지고 있는 母기관의 출자 등 "3-3

matching"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80%이상, 모기관은 7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반면 은행여신은 18% 수

준에 머물고 있다. 92년 말 현재 4억元이 투자되었다.  

(2) 연구소 인프라스트럭쳐: 10만㎡의 연구소 부지, 6만㎡의 실험 공장 부지가 확보되었고, 13개 센터의 신규 실험

장비 구입에 6천 7백만元이 지출되었으며, 10개 센터의 기초 설비를 확충하는데 1천만元이 사용되었다.  

(3) 기관 형성(institutional setup) : 순수 연구 성향에서 탈피하여 R&D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설계, 생산 관리

시장 개발 등의 기능을 도입, SERC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4) 내부 연구팀의 구성: 30개의 센터에 4,6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력 구성은 고급 연구원 1,400명(30.4%), 중급

연구원1,300명(27.3%),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5) 센터 운영 시스템: 시장 경제 체제의 원칙 하에 산업 기술의 증진과 신산업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

다. 특히 과학기술 성과의 확산과 실질적인 이윤 창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1992년 말 현재 121개의 항목이 연구

개발되었고 이중 118개가 이미 생산까지 연결된 바 있다.  

(6)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참여: 대부분의 센터들은 '863계획'과 '공관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RC가 중국의 과학기술구조 개혁과 과학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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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센터간의 불균형적인 성

장이다. 1차로 선정된 30개의 센터 중 1/3은 계획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몇몇 센터의 활동은 답보 상태에 머

물러 있다. 둘째는 적기에 목표량만큼의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아직도 순수 R&D 성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센터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계획 경제 시대의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SERC의 본

질, 임무, 기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Source: JPRS Report-CST-93-015  

JPRS Report-CST-93-016  

'93 중국의 100대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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